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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 17일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 민관협의회 개최

- 정책기관, 산업체 관계자 참석…생산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 논의
- 생산 기반 조기 구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열

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국산 열풍건초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농협경제

지주, 익산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풀사료 생산 경영체 등 정책기관과 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열풍건초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운영 현황과 생산 기반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열풍건초가 고품질·저비용 국산 풀사료로써 수입 건초를 대체할 가

능성에 주목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장비 보급과 유통 기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

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풀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자는 “현재는 열풍건초 생산시설이 소규모라 공

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과 연계해 생산 규모를 늘려 간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더 많은 농가에 열풍건초를 지금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조사료 열풍건초 생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기를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공공승마장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티머시 대비 

약 37%(국산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공급 가능 금액 437원/kg, 수입 

티머시 건초 평균 699원/kg)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상훈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은 “이번 협의

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산 열풍건초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건

초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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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내용

 ❍ 농식품부 정책 산업 연계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구축 협의
   -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현황 소개(생산경영체, 익산시 공공승마장)
   - 정책사업 연계 열풍건초 생산기반 및 유통 확대방안 협의(축산원, 농식품부, 마사회 등)
□ 농가 현황

 ❍ 위 치: 익산시 용안면
 ❍ 농 가 명:  신용안 영농조합법인
 ❍ 농장 규모
   - 사육 현황: 300두(젖소 160두착유70두, 한우 100두, 육우 40두)
   - 조사료 생산 규모: 400ha(동계: IRG, 하계: 사료용 옥수수)
 ❍ 실증기간: 2022년 10월 ～ 2025년 * 공동 연구과제 연계 추진 
 ❍ 열풍건초기 시설 현황: 시간 당 열풍건초 1.3톤생산(사각베일, 원형 등)

조사료 열풍건초 생산시설 열풍건초 사각베일 생산 열풍건초 사각베일 생산


